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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Although prices in most retail outlets are set by the retailer, this 

does not mean that these prices                 ./ On any 

particular day we find that all products have a specific price ticket 

on them. However, this price may be different from day to day or 

week to week. The price that the farmer gets from the wholesaler 

is much more flexible from day to day than the price that the 

retailer charges consumers./ If, for example, bad weather leads to 

a poor potato crop, then the price that supermarkets have to pay 

to their wholesalers for potatoes will go up and this will be 

reflected in the prices they mark on potatoes in their stores. Thus, 

these prices do reflect the interaction of demand and supply in the 

wider marketplace for potatoes. Although they do not change in the 

supermarket from hour to hour to reflect local variations in 

demand and supply, they do change over time to reflect the 

underlying conditions of the overall production of and demand for 

the goods in question. [3점]”

*

빈칸이 있는 첫 번째 문장에서
‘Although’의 역할로 인해, ‘소매상에 의해 소매가격이 정해진다’와 다른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에서
- 특정한 날의 가격은 변하지 않지만
- 시간이 지나면서(하루 혹은 일주일 간격으로) 가격이 변한다
라고 말하면서, 네 번째 문장에서 
가격 변동의 정도를 기준으로 ‘도매상과 농부의 관계’과 ‘소매상과 소비자의 관계’를 구분한다. 
그리고 이 구분 관계에만 집중하게 되어서 가격 변동에 집중하게 되면 ②번 선택지(25%)로 향
하게 된다.

하지만 다섯 번째 문장의 예시를 해석해보면,
위 문장과 미세하게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문장의 해석은:
‘악천후가 감자의 흉작을 초래한다면, 슈퍼마켓이 감자에 대해 도매상에게 지급해야 하는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이것은 그들이 자기 가게의 감자에 매기는 가격에 반영될 것이다.’
인식해야 하는 미세하게 다른 내용은 ‘도매상과 농부의 관계’가 ‘소매상과 소비자의 관계’
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며, 이는 ‘가격 변동’이라는 기준에 의한 구분이 아닌, 두 구분내
용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내용을 여섯 번째 문장에서 정리하면서, 더 넓은 시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
한다. 

마지막 문장에서는
슈퍼마켓의 가격이 시간마다 변하지 않지만, 결국 전체 시장에 의해 가격 변동이 발생한다고 기
술했다.

결국, 해당 지문에서 최종적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대상은 ‘소매상(슈퍼마켓)’과 ‘더 넓
은 시장(전체 시장)’이며, 이 글의 목적은 소비자가 제품의 가격에 대해 생각할 때 일
상에서 만나는 소매상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시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④번, 이 내용을 넣은 해당 문장의 해석을 다음 페이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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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 시장전체

소매상과
소비자의 관계

도매상과
생산자의 관계

**단어 제시도 없는데, 왜 이 글은 읽기 어려운가?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은 지문을 읽으면 개념 간의 구분만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 지문은 개념의 구분을 한 차례 한 후에 두 개념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을 고려
하도록 계산되어 있었다. 이는 ‘구분’을 넘어선 ‘통합’의 방향이다. 즉, 수험생들의 평소 생
각하는 방향과 정반대의 구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 ‘소매상과 소비자의 관계’ vs ‘도매상과 소비자의 관계’
가 아닌
- ‘소매상과 소비자의 관계’ vs ‘시장 전체’
라는 사고 방식의 전환을 해야한다는 점이 글을 읽기 어렵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설을 차분히 읽어주세요.
그리고 선택지를 읽으면서, 
왜 사람들이 오답인 ①으로 향했는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해석

자대부분의 소매점에서 가격은 소매상에 의해 결정되지만, 이 말은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의 힘에 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어느 특정한 날에도 우리는 모든 제품에 명확한 가격표가 붙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이 가격은 날마다 또는 주마다 다를 수 있다. 도매상에게서 농부가 
받는 가격은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가격보다 그날그날 훨씬 더 
유동적이다. 예를 들어, 악천후가 감자의 흉작을 초래한다면, 슈퍼마켓이 감자에 
대해 도매상에게 지급해야 하는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이것은 그들이 자기 
가게의 감자에 매기는 가격에 반영될 것이다. 따라서 이 가격은 더 광범위한 
감자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상호 작용을 정말로 반영하는 것이다. 그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서의 지역적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슈퍼마켓에서 시간마다 
바뀌지는 않지만, 그 가격은 문제의 상품의 전체적인 생산과 수요의 기저에 있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바뀐다.

선택지

① reflect the principle of demand and supply (29%)
② may not change from hour to hour
③ go up due to bad weather
④ do not adjust to market forces over time (29%)
⑤ can be changed by the farmer’s active role


